
48 노동자가 만드는

한노보연 이모저모

메밀 상임활동가

가장 추운 달인 1월도 여지없이 뜨겁게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았습니다. 광장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광장에 나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열기는 서로를 데우기에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편으로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심화하고 

있고, 참사와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평소처럼, 동시에 이 유난한 시절에 대항하느라, 더욱 바쁘

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만 같아, 좀 더 오붓하게 안부 건네고픈 마

음입니다.

직접 뵐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마침 2월에

는 한노보연 총회가 있지요. 다른 일정이 잡혀 있지 않

다면 연구소와의 만남을 선약으로 꼬옥 정해두시고, 

그날은 오랜만에 얼굴로 만나 뵈어요. 연구소의 새로

운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고, 연구소

의 새 식구가  된 신입활동가, 신입회원 님들도 힘껏 

환대해 주시어요. 

일시 :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공공운수노조 / 온라인 병행

한노보연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타블로이드지 ‘윤

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를 매주 발행해 지역 광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해남,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 광장에 나서면 ‘평등으로’ 신문을 찾아 읽어주세요!) 평등에 대한 희망, 우리

가 바라는 세상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요광장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도 꾸준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워크 소식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네트워크의 자리 곳곳에서 연구소의 기운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앞날이 좀 막막하다 느껴질 때면 이 노랫말을 흥얼거리곤 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한숨 쉬고 절망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2년 전 연구소 20주년 행사에서 다함께 부르며 알게 된 지민주 님의 ‘길 그 끝에 서서’입니다. 개연성 없는 하

루하루가 이어졌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새 봄, 새 길을 우리가 내봅시다! 여럿이 걷고 또 걸으면 어느새 길이 

나 있겠지요.


